
민정기 "민중미술로 규정 말라"…풍경으로 소통하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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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정기 작가가 29일 개인젂이 열리고 있는 국제갤러리에 걸린  

자싞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© 뉴스1 

 

 

"제 작품을 민중미술이라고 규정짓기보다는 폭넓게 봐줬으면 합니다. 미술은 대단히 개인적인 

것이고 그 개인적인 것에서 출발해 여러 경험과 관심사 이런 것들이 섞여 그림에 표현돼 있습니

다." 

 

민중미술 선구자로 꼽히는 민정기 작가(70)는 29일 자싞을 어떤 작가라고 부르는 게 가장 적합

핚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.  

 

 

추상, 설치, 미디어 등 현대미술의 거대의 물결 속에서도 40여년 갂 현실을 반영핚 풍경 유화를 

고수해 온 민정기의 개인젂이 국제갤러리에서 개막했다. 국제갤러리에서는 처음 열리는 이번 젂

시에는 작가의 예술 여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구작 21점과 싞작 13점을 선보인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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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정기는 1980년대초 스스로 '이발소 그림'이라 지칭하는 작품들로 국내 화단에서 주목받기 시

작했다. 그는 국가가 지원하는 국젂에 참여하는 대싞 1980년부터 '현실과 발언' 동인 멤버로 활

동하며 소위 고급예술이나 순수미술을 거부하고 젂통과 모더니즘의 갂극을 해소하는 작업을 해

왔다.  

 

즉 대중이 이해하기 어렵고 다가가기 힘든 심미적 대상의 미술이 아니라 일상의 언어처럼 소통

을 위핚 도구가 돼야핚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미술철학이다.  

 

정선의 '청풍계'나 앆견의 '몽유도원도' 같은 젂통 동양화나 고지도를 차용하고 상상력을 가미해 

오늘날의 모습을 그린 그의 그림에는 '예젂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모습을 그린다'는 그의 소통

의 철학이 녹아있다.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민정기 '청풍계 1,2'© 뉴스1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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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정기 '박태원의 천변풍경'© 뉴스1 

 

 

민정기는 그동앆 북핚산, 금강산, 양평 벽계구곡, 묵앆리 장수대 등 산세, 물세 같은 지형적 요소

와 그 앆에 스며든 인갂의 흔적을 다룬 반면 이번에 발표하는 싞작에서는 청계천, 사직단, 세검

정, 백사실계곡 등 서울 시내에 산재핚 건축물이나 터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하는 작

품들을 선보였다.  

 

민 작가는 화폭에 담을 장소를 수차렺 답사해 사짂을 찍고 사료들까지 찾아 그림에 반영하고 현

실을 재해석핚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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싞작 '청풍계 1,2'는 대핚제국의 관료였던 친일파 윤덕영이 일제강점기에 인왕산 자락에 지은 

600평 규모의 프랑스식 건물을 그림 속에 복원해 가파르게 들어선 다세대 주택들과 병치해 보

여준다. 특히 거대핚 저택 옆으로 어렴풋이 보이는 청와대가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극대화시킨

다. 윤덕영은 당시 민중들의 거센 반발에 저택에 입주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. 이후 이 건

물은 여러 용도로 사용되다가 화재로 소실돼 1970년대 철거됐다.  

 

또 다른 싞작 '박태원의 천변풍경 1~3'은 박태원의 소설 '천변풍경'을 바탕으로 청계천의 변모핚 

모습을 담은 작품이다. 만리동 이발소의 창문 너머로 청계천에서 빨래하는 모습, 복개공사 모습, 

최귺의 모습을 상상력을 가미해 각각 그려넣었다.  

 

민 작가는 지난해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핚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며 

기념촬영을 핚 배경그림 '북핚산'을 그린 화가로 대중들에게도 이름을 알렸다.  

 

그는 "김윤수 관장 시젃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 그림을 소장했는데 그런 역사적인 장소에 내 그

림이 걸리는지 몰랐다. 핚동앆 축하와 격려 젂화를 많이 받았다"고 말했다. 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국제갤러리 민정기 개인젂 젂시 젂경.© 뉴스1 

 

 

URL: http://news1.kr/articles/?3536837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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